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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정책 국제포럼」 개최… 5개국 석학 한자리에
- AI 시대, 영유아정책의 미래 조망... 국내외 석학과 함께 논의 (9. 18, 금)-   

< 주 요 내 용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오는 9월 18일(금) 9시 30분부터 더 플라

자 호텔 서울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영유아정책 국제포럼」을 교육부

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AI 시대, 기본교육으로서 영유아정책의 미래 방향'을 주제

로 영국･미국･벨기에･프랑스(OECD)･대만 등 5개국 전문가와 국내 학계,

현장 관계자가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국제포럼을 통해 시대적 변

화에 조응하는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과 교육 전반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생애 초기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영유아기 정책의 중요성 

또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영유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투자는 미래 인적자본 형성

과 직결되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와 함께 최신 

연구 성과와 정책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근거 기반(evidence-based) 정

책 수립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 황옥경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교육부 장관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로 포럼의 문을 열 예정이다.

□ 기조연설에는 Eva Lloyd(영국 이스트런던대학교 및 UCL 명예교수)가 '

모든 아동을 포용하는 영유아교육･보육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Jan

Peeters(벨기에 VBJK 선임자문위원)가 '영유아 교육에서 참여적･민주적･

포용적 공동체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미래 영유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붙임 영유아정책 국제포럼 웹초대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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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한다.

□ 세션1(증거기반 연구)에서는 미국 미시간대학교 Pamela Davis-Kean 교

수(온라인)가 부모의 교육 수준이 양육과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발제하고, 이어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이 코로나19 이

후 한국 코호트 연구 결과와 정책 시사점을 종단데이터에 근거하여 발

표한다.

○ 세션1 패널토론은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강정

원 한국보육지원학회 부회장, 박수경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이성희 

한국육아지원학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세션2(ECEC 정책)에서는 OECD Stéphanie Jamet 수석분석관이 AI 시대 

ECEC 정책 방향을 발제하고, 타이베이시립대학교 Pei-Jung Lin 전(前)

부교수가 교사 전문성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이어 국내 관

련 학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 세션2 패널토론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으며, 나성

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신나리 한국아동학회 부회장,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 학계와 정책연

구자의 다양한 견해를 논한다.

□ 포럼은 현장 참석 신청과 함께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도 시청

할 수 있다.

※ 사전 신청: https://m.site.naver.com/0FmUi

※ 유튜브 생중계: 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HN7wLa14KOs)

○ 이번 포럼이 AI 시대를 맞아 우리 아이들의 첫 출발을 든든하게 뒷받

침할 정책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

기를 기대한다.


